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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치석탐지과정에서 술자의 탐침에 대한 측방압 세기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의 정성적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 장치의 잠재적인 실습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치위생과 학생 60명을 무작위로 각각 30명씩 실험군(n=30;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과 대조군(n=30; 전통적인 실습 방법)으로 분류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학습자의 인식은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군에서 세 가지 요인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디지털 탐침 측방압 가이드를 사용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학습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식과 성취도에 대한 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초록
          
        

        
          Despite the importance of lateral pressure in dental calculus detection, current practices depend heavily on the qualitative abilities of instru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digital lateral pressure guide device on learners and evaluated its potential as a practical tool. Sixty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experimental (n=30; digital device) or control (n=30; traditional methods) groups. Learners' perceptions regarding learning interest, flow,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assessed. All three factor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positive correlations observed among them. Additionally, 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higher positive perceptions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perceptions and their academ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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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학습자의 태도와 동기는 성공적인 학습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1],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기는 학습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학습자의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더욱 성공적인 학습성과를 달성하게 된다[2],[3]. 또한,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며 학습을 촉진시키고, 심리적, 정서적 요인의 기능을 수행하며 학습자의 행동방향을 결정한다[4]. 동기는 인간의 내재적인 면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비인지적 요인으로[5],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 설문조사 항목으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이러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흥미,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메타인지, 문제해결능력 등의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6]-[8].

      학습흥미는 내재적 동기의 핵심 지표로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몰입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6]. 학습몰입은 집중도와 적극성을 통해 학습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이끌어낸다. 학습흥미와 몰입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해서, 학습동기의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은 학습효과를 긍적적으로 높이기 위한 주요 촉진 역할을 하고[9], 동기와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7].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낮은 경우보다 더 높은 학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촉진하며[10], 학습성과는 학생의 학습흥미도,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1]. 즉,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상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치위생학 분야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치석을 탐지하기 위해 치아모형(dentiform)에서 측방압(lateral pressure)을 숙련하는 기술을 배운다. 측방압이란 탐침(dental explorer)기구의 작업단을 치면에 측면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압력)이다[12],[13]. 치석탐지 실습 과정에서 탐침 기구의 측방압에 따라 치석의 탐지 성공률이 달라지는데, 측방압의 세기는 교수자마다 다르다[14]. 또한, 교수자가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크기가 학습자에게 직관적이지 않고, 치아마다 다른 상대적인 세기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직접 술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교수자는 시연 과정에서 저울에 15~20g의 힘을 부여하고, 이 감각을 익혀 치아모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저울에서 측정한 힘의 세기를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치아모형에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측방압을 기억에 의존하여 실습에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Park과 Lee[15]는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탐침의 측방압에 대해 정량적인 힘의 세기를 분석했지만, 이를 학생들의 실습 과정에 직접 적용한 결과는 아니다. 또한, 이 장치를 사용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학습효과에 대한 결과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학습과정에서 학습매체의 활용은 학습자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향상시키며, 수업 운영에 효과적이다[16]. 또한, 학습 환경이나 학습매체가 학습 성과와 학습자의 참여도 및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17]. 치위생학 분야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시각적 학습매체가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직관적인 이해 측면에서 학습효과가 우수하며[18], 디지털 기반의 치아형태학 실습 매체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학습흥미도, 몰입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19]. 이 외의 분야에서, 기능적 훈련과정에서 자동차 세차 훈련 분야에서 학습자의 몰입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학습흥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20],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시스템이 몰입 경험을 높여, 학습성과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21].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모두 학습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습성과를 직접 측정하지 않아도 학습자의 정서적 요소인 학습동기를 통해서도 학습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3]. 이 요인들은 실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요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습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치석탐지 실습 과정에서 디지털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가 학습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실습 방법과 비교하여,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자의 인식 관점에서 파악하여 잠재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W대학교 치위생과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치주기구실습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총 60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다. 무작위 단순임의추출을 통해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으로 분류하였다.

      

      
        2-2 연구방법
        치주기구실습에서 학습도구에 따른 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집단 내 및 집단 간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조군은 전통적인 방법인 치아모형, 탐침, 저울을 사용하였고, 실험군은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를 사용하였다. 연구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design for investigating learners’ perceptions of calculus detection training using a digital lateral pressure guide device
          
          

          

        

      

      
        2-3 연구도구
        
          1) 학습도구
          이 연구는 Park과 Lee[15]가 개발하고, 전문가를 통해 측방압을 20 g 미만으로 정량화한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탐침 장치에 탑재된 압력센서를 통해 치아모형에 힘을 가하면 압력센서가 눌리면서 압력을 측정한다. 그림 2는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장치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이 장치는 치석탐지 과정에서 학습자의 측방압을 측정할 수 있어 20 g 미만의 측방압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서 20 g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학습자가 측방압을 20 g 초과하는 경우 시각적, 촉각적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다. 시각적 피드백은 LED를 통해 전달 가능하고, 촉각적 피드백은 진동모터를 통해 전달 가능하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는 잘못된 측방압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다. 실험군에서는 이 장치를 활용하여 3주간 학습하고, 대조군에서는 기존의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하였다.

          
            
            

            Fig. 2. 
				
            

            
              Practical training in calculus detection using the digital lateral pressure guide device. The solid yellow line represents the learner's preparation phase, whereas the yellow dashed line indicates when the learner reaches the appropriate lateral pressure, activating the device's red light.
            
            

            

          

        

        
          2) 설문도구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설문도구는 일반적 특성 3문항, 학습흥미도 9문항, 학습몰입도 10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level of learning interest, learning flow, and academic self-efficacy
            
            

          

          
            
              
                	Variables
                	Item
                	Cronbach‘s α
              

            
            
              	Learning interest
              	CG
              	9
              	0.900
            

            
              	EG
              	0.760
            

            
              	Learning flow
              	CG
              	10
              	0.883
            

            
              	EG
              	0.957
            

            
              	Academic self-efficacy
              	CG
              	28
              	0.979
            

            
              	EG
              	0.931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학습흥미도는 Krapp 등[22]이 개발한 도구(Study interest questionnain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의 흥미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93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60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는 Engeser의 도구(Flow short scale)를 Im 등[19]이 수정·보완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의 몰입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88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57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언급된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Kim과 Park[23]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82였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31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실험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은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참가자가 응답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은 동일한 설문지로 사전(실습 전)에 응답한 결과를 이용하여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집단 내에서 사전과 사후(실습 전, 후) 설문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각각의 집단 내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는 사후(실습 후) 결과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실험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실험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20.4±1.30, 대조군 20.8±1.27이다. 성별은 대조군과 실험군 각 30명(100.0%), 27명(90.0%)이 ‘여학생’이었으며, 학년은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2학년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CG
              	EG
            

            
              	n
              	%
              	n
              	%
            

          
          
            	Age
            	<21
            	12
            	40.0
            	21
            	70.0
          

          
            	≥21
            	18
            	60.0
            	9
            	30.0
          

          
            	Sex
            	Male
            	0
            	0.0
            	3
            	10.0
          

          
            	Female
            	30
            	100.0
            	27
            	90.0
          

          
            	Grade
            	2nd
            	30
            	100.0
            	30
            	100.0
          

          
            	 Total
            	30
            	100.0
            	30
            	100.0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3-2 실험참가자의 동질성 분석
        실험참가자의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학습흥미도(t=1.170, p=0.251), 학습몰입도(t=0.882, p=0.385), 학업적 자기효능감(t=-0.519, p=0.60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즉, 실습 전 대조군과 실험군의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Table 3. 
				
          

          
            Homogeneity test before training experimental participants
          
          

        

        
          
            
              	Pairs
              	Mean difference±SD
              	t
              	
                p
              
            

          
          
            	Learning interest
            	0.08±0.38
            	1.170
            	0.251
          

          
            	Learning flow
            	0.14±0.85
            	0.882
            	0.385
          

          
            	Academic self-efficacy
            	-0.08±0.84
            	-0.519
            	0.608
          

        

        
          
            By paired t-test
          

        

        

      

      
        3-3 집단 간 차이 분석 (사후)
        실험참가자의 실습 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학습흥미도는 디지털 실습도구를 활용한 실험군(M=3.93±0.49)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습을 수행한 대조군(M=2.24±0.40)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4.677, p<0.001). 학습몰입도는 실험군(M=4.12±0.81)이 대조군(M=3.47±0.2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292, p<0.001).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실험군(M=3.87±0.61)이 대조군(M=1.87±0.46)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292, p<0.001).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between-group differences post-practical training
          
          

        

        
          
            
              	Variables
              	CG
              	EG
              	t
              	
                p
              
            

            
              	M±SD
              	M±SD
            

          
          
            	Learning interest
            	2.24±0.40
            	3.93±0.49
            	14.677
            	<0.001
          

          
            	Learning flow
            	3.47±0.21
            	4.12±0.81
            	4.292
            	<0.001
          

          
            	Academic self-efficacy
            	1.87±0.46
            	3.87±0.61
            	14.250
            	<0.001
          

        

        
          
            By independent t-test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3-4 집단 내 차이 분석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내 사전-사후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실습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5. 
				
          

          
            Comparison of learning interest, learning flow, and academic self-efficacy before and after education
          
          

        

        
          
            
              	Variables
              	Before
              	After
              	t
              	
                p
              
            

            
              	M±SD
              	M±SD
            

          
          
            	Learning interest
            	CG
            	2.73±0.17
            	2.24±0.40
            	4.803
            	<0.001
          

          
            	EG
            	2.65±0.33
            	3.93±0.49
            	13.513
            	<0.001
          

          
            	Learning flow
            	CG
            	2.83±0.15
            	3.47±0.21
            	24.051
            	<0.001
          

          
            	EG
            	2.69±0.85
            	4.12±0.81
            	6.301
            	<0.001
          

          
            	Academic self-efficacy
            	CG
            	1.79±0.63
            	2.30±0.68
            	3.473
            	<0.001
          

          
            	EG
            	1.97±0.47
            	3.87±0.61
            	14.305
            	<0.001
          

        

        
          
            By paired t-test
          

          
            CG: control group, EG: experimental group
          

        

        

        디지털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사용한 실험군의 학습흥미도는 실습 전과 후 모두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의 학습흥미도는 사전 2.73±0.17점에서 사후 2.24±0.40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8.942, p<0.001). 실험군은 사전 2.65±0.33점에서 사후 3.93±0.4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4.051, p<0.001).

        학습몰입도는 대조군, 실험군 모두 실습 전에 비해 실습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대조군은 사전 2.83±0.15점에서 사후 3.47±0.2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22.856, p<0.001), 실험군은 사전 2.69±0.85점에서 사후 4.12±0.8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6.671, p<0.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 대조군 모두 실습 후에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대조군은 사전 1.89±0.70점에서 사후 1.87±0.4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6.301, p<0.001), 실험군은 사전 1.97±0.47점에서 사후 3.87±0.61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140, p<0.001).

      

      
        3-4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실험참가자의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세 가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학습흥미도는 학습몰입도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0.653, p<0.05). 학습흥미도(r=0.937, p<0.05)와 학습몰입도(r=0.746, p<0.05)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interest, learning flow, and academic self-efficacy
          
          

        

        
          
            
              	Variables
              	LI
              	LF
              	AS
            

          
          
            	Learning interest
            	1
            	
            	
          

          
            	Learning flow
            	0.653**
            	1
            	
          

          
            	Academic self-efficacy
            	0.937**
            	0.746***
            	1
          

        

        
          
            By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set at a=0.05
          

          
            **p＜0.05, ***p＜0.01.
          

        

        

      

    

    

  
    
      Ⅳ. 논 의
      이 연구에서는 Park과 Lee[15]가 개발한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의 효과를 학습자의 인식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이 장치를 사용한 실습을 수행하였고,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설문 조사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습 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경마취 교육을 VR과 함께 햅틱 피드백을 사용한 그룹이 VR만 사용한 그룹보다 더 높은 정확성과 자신감을 보였으며, 실제에 가까운 현실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24]. 또한 치과 수술 교육에서 치과 드릴용 햅틱 펜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훈련과 자가 평가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따라서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활용한 실습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식을 향상시키며,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실습 전과 후의 집단 내 차이 분석 결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하여 학습한 실험군은 세 가지 요인 모두 실습 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기존 실습 방법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디지털 장치를 활용한 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적인 심리 현상을 일으킨다[26]. 즉, 치위생학 분야에서 치석 탐지를 위한 측방압 실습에서 디지털 기반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태도와 동기를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습 전에는 대조군의 학습몰입이 더 높았으나, 실습 후에는 실험군이 더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대조군의 학습흥미는 실습 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학습 매체를 활용한 실험군은 실습 후 학습흥미도와 몰입도가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21].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보다 디지털 장치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험참가자의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과흥미와 학습몰입감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고[27],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흥미와 학습몰입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28]. 또한,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도 있다[29]. 즉, 학습흥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상관관계만으로 이 요인들의 영향 관계를 해석하기에는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Kim과 Park[30]은 학습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 유능감 등 학습동기가 높은 대학생 그룹이 수업 후 핵심역량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의 메타인지와 학습몰입이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8]. 이처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흥미,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외에도 학습자의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디지털 장치로 학습한 집단이 전통 실습 집단에 비해 학습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임상 전 치과 교육에서 햅틱 훈련을 받은 후, 학생들의 기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모든 학습자가 햅틱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31]. 교육 분야에서 햅틱 기술 활용의 주요 이점은 사용자에게 힘이나 촉감을 제공해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다[32]. 시각과 청각에 주로 의존하던 학습 과정이 햅틱 기술의 발전으로 촉각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에게 인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33]. 이처럼 햅틱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교육방식은 전통 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학습효과를 예상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이 장치로 학습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디지털 측방압 가이드 장치는 1대라는 제한된 개수와 유선이라는 점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의 대수를 추가하고, 무선으로 소형화시켜 학습효과나 실습만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이 학습자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학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디지털 장치를 활용한 학습 방법이 치위생 실습 교육의 효과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실습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일관된 훈련과 정확한 기술 습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학습 매체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침의 측방압 실습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 장치를 활용한 실습과 전통적인 실습 방법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1.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를 활용한 집단은 전통적인 실습 방법으로 실습한 집단보다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실험군의 집단 내 차이 분석 결과, 실습 전과 비교해 실습 후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3. 상관분석 결과, 실험참가자의 학습흥미도, 학습몰입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기반 탐침 측방압 가이드 장치는 치석 탐지를 위한 측방압 실습에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실습 교육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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